
제 167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오후 12시-1시 30분

▣ 장소: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주관: 한국YWCA연합회

▣ 순서  

사회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국장)       

1. 여는 노래<바위처럼>

2. 주관단체 인사말

3. 주간보고

4. 연대발언

5. 참가단체 소개

6. 성명서 낭독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강경화 (Y틴 전국협의회 부회장, 대구YWCA)

- 유은비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

- 현빈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제 1부회장)

- 추은지 (한국YWCA연합회 간사)

바위처럼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 바위처럼 살자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 바위처럼 살자구나.



제167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오늘 우리는 제1676차 수요시위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이 여성폭력 근절 운
동의 출발점이자 평화와 정의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일본군성노예제는 전쟁 속에서 자행된 극악한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진실
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성 있
는 사죄와 법적 배상을 회피하며, 역사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역사 부정세력들이 국내외 곳곳에서 평화비를 훼손하는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
념물 파괴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여성폭력 문제를 외면하려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비가 가진 역사의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YWCA는 창립 102주년을 맞아 지난 세기 동안 여성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싸워왔다. 우리는 피
해자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 단지 과거사의 청산을 넘어, 오늘날
과 미래의 여성폭력 근절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임을 굳게 믿는다.

최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보호법 개정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
작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는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
는 사례이다. 이제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진실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야 한다.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이 여성폭력 근절 운동의 중심에 있음을 재차 선언하며, 다음과 같
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 역사 부정세력들은 평화비 테러와 같은 비인권적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국제 사회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여성폭력 근절의 상징적 과제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협력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정의를 향한 염원을 깊이 새기며,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한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역사의 진실이 바로 서고, 피해자들의 존엄이 회
복될 때까지 우리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2024년 11월 27일
제167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와 한국YWCA연합회 일동


